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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 한인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지사를 배
우다

(한인사회)

▶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4일 ‘인물로 배우는 한국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사진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4일 2025-2026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물로 배

우는 한국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월 7일은

최재형 지사의 순국일을 앞둔 시점으로, 그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다.

따뜻한 나눔과 헌신으로 동포들을 돌본 최재형 지사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페치카’라 불릴 만큼 이웃

을 위해 헌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재형 지사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러시아로 이주한 뒤, 선장 부부의 도움과 성실한 노력으로 자수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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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독립운동를 적극 지원하며 동포 사회의 교육과 계몽에도 힘썼다. 그

는 항일 비밀결사인 동의회 활동에 참여하고,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자립을 위해 '권업신문'과 '대동공

보' 발간을 후원하였으며, 해외 한인사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된 대한국민의회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

부’로 불리며 해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1920년 일본군에 의해 체포된 후 재판 없이 순국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은 고려인 팀과 카레이스키 팀으로 나누어 퀴즈 대회를 하며 학습 내용을 되짚고, AI를 사용

하여 최재형 지사를 기리는 노래와 랩을 창작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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